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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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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는 좋은 동화책을 한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국의 국영방송국에서 방송된 짤막 짤막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편찬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100여개의 촌화가 실려 있는데 이야기 하나 하나 마다 목이 메이는 이야기 입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에 의지하고 사는 어린이들, 등이 굽어진 아버지가 딸을 결혼식장에 인도하고 들어가지 못한 부녀, 가난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족과 라면 한 그릇에 얽힌 이야기, 인자하신 선생님, 등등 고난 속에 피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는 책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닦아야 하는 책이지만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는 고난과 고통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정성것 돌보는 배우자의 이야기는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부부끼리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과 이야기도 저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제가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 호숫가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백발 노부부가 손을 다정하게 잡고 무슨 할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호숫가를 걸으면서 쉬지 않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젊은  남녀가  나란히 달리면서 숨찬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  받는 모습도,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조깅용 유모차에 태우고 행복하게 걷거나 달리는 모습도 가슴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아빠와 꼬마 아들이 함께 자전가를 타고 가면서 정다운 말을 주고 받는 모습도 사진에 담아두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호수에 낙시줄을 넣고 기다리고  기다리든 고기가 물리면  함께 낙시질을 하는  아빠가 고기를  잡은 아들보다 더 줄거워하면서 아들을 칭찬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매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표를 받은  아이가  지난번보다 A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부지런히 부모에게 달려가서 사랑의 포옹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는 모습도 아름다운 세상을 반영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게를  끓여 밥상에 올려 놓고 정신 없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세상이 즐거워집니다. 명승 고적지를 관광 다니면서 옛날 옛날 신혼시의 아기자기한  사랑을 재연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저는  볼때 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금하지 못합니다. 아기의 백일  잔치나 돌 잔치에서 흐뭇해하는 부모와 조부모님들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고 천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해도 과장이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옆에 방석을 깔고 앉아 양산 밑에서 무슨 책인지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쩐지 그와 유명을 달리한 사람 사이에는 낙만과 뜨거운 정으로 엮어진 한편의 영화가 나올 것같은 슬픈 행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주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귀가하여 반가히 맞아주는 아내를 사랑스럽게 안아 주는 남편의  따뜻함도 무척 아름다운 이야기의 실천일 것입니다. 자녀들과 침대에 누워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꽃집도 있고 떡뽀끼집과 영화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곳보다 더 아룸다워야 할 곳은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상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움을  좀더 조명하는 책과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끝

